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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

ss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tendency of university students. To this end, it was condu

cted a questionnaire on covert narcissism, SNS addiction tendency, self-compa

ss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310 college students attending univer

sities in Korea. Also, SPSS 21.0 and SPSS MACRO PROCESS 3.5 programs

were us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vert narcissism of u

niversity students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NS addiction

tendency. Second, the covert narcissism and self-compassion of college studen

ts have a negative effect on SNS addiction tendency. Third, c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have a positive

effect on SNS addiction tendency. Fourth, the covert narcissism of university

students is influenced by self-compass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and indi

rectly affects SNS addiction tendenc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higher t

he covert narcissism of university students, the lower the self-compassion, w

hich negatively affects interpersonal problems, and the higher the tendency to

become addicted to S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subsequent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University Students, Covert Narcissism, SNS Addiction Tendenc

y, Self-Compassion, Interperson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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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

와 대인관계문제가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문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Untact) 사회

가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모임이 급감하고, 온라인 모임이 급

증하면서 SNS이용률도 21.4%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과학기술정보통

신부, 2021). 전체 연령대 중 20대의 SNS이용률은 높은 편이며, 특히 대학

생의 SNS이용률은 90.9%에 달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대학생 시기는 제한적이고 규제적인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확장된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시기이다. Erickson(1968)은 대학생 시기를 심리사회적 발

달단계에서 초기 성인기에 해당되며 부모로부터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으

로 독립을 요구받고, 이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대인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친밀성을 흭득하는 시기로 보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확대됨에 따라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할 기회도 줄어들었다. 이

에 따라 대학생들은 비슷한 관심사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SNS는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

성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사회적 공간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SNS

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가능하며 손쉽게 대인



- 2 -

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네트워

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역기능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SNS중독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SNS중독경향성이라는 용어로 SNS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정소영, 김종남, 2014; 조성현, 서경현, 2013, Kuss &

Griffiths, 2011).

SNS중독경향성은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금단과 내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정소영, 김종남, 2014). SNS중독경향성은 주로 개인내적인 변

인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있으며(배상률, 고은혜 2016; 조성현, 서

경현, 2013, 유경자, 2017; 장윤지, 2016), 그중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주목받고 있다.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대해 민감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

취약점이 있는 동시에 내면에 과시적이고 웅대한 자기상이 존재하여 타인

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이다(강선희, 정남운, 2002).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미정과 조한익(2014)의 연구와 중학생의 대상으로 실시한 최지영,

이영순(2014)의 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는 서로 유

의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수동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당당하고 과

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가지는 대인관계문제를 경험

한다고 볼 수 있다.

대인관계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기본적인 친화와 애정

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편감과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발생한다(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학생상담

센터를 찾아오는 대학생들의 방문 이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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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인관계문제로(전혜경, 2014), 이는 많은 대학생들이 대인관계에서 어

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있는 대학생은 대인관계문제를 쉽게 겪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다(김은혜, 서수균, 2013; 홍서윤, 2014). 즉, 내현적 자기애 성

향이 있는 대학생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인 대처를 하면서 대인관계문제

를 겪는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현실에서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에 민감한 내현적 자

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불충족된 자기애

성 욕구를 SNS에 자신을 드러내어 표출하여 주변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

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선미, 서경현, 2015;

정구철, 문종호, 2015; 정민, 2019).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내현적 자

기애 성향이 있는 대학생이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경우 SNS를 통해 욕

구를 충족시키면서 보상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점점 과다사용하

게 되면서 SNS중독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성격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상담 및 치료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단기간에 치료적 성과를 얻기 어렵다(김시원, 박경,

2012). 따라서 치료적 개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치료적 성과가 비교적 효

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기자비를 매개변인으

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자비는 고통이나 실패를 경험할 때 자신을 가혹하게 자책하거나 비

난하는 대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를

갖는 건강한 자기수용적 태도이다(고은정, 2014; 박세란, 이훈진, 2013;

Neff, 200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가 높은 대

학생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서적 각성이 적어 평정심을 잘 유지하지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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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란, 이훈진, 2015), 자기자비가 낮은 대학생은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조

현주, 현명호, 2011). 또한 고종숙(2016)과 김성주(2014)의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존의 많

은 선행연구들과 달리, 최근 한국적 맥락에서 더 적합하다고 밝혀진 박한

솔, 김은하, 신희천(2020)와 이민우, 임세라(2018)의 선행연구에 따라 긍정

자기자비와 부정자기자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앞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대학생의 경우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하지만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가 있다. 이처럼 양가적인 태도는 대인관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회피 및 욕

구 충족의 수단으로 SNS를 과사용하면서 SNS중독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한국적 맥락에서 더 적합하고 제시된 선행연구(김다민, 이혜란, 2020)

를 기반으로 자비자비를 긍정자기자비와 부정자기자비로 나누어 연구를 진

행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동경향성에 미치

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와 대인관계문제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

해를 돕고,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에 대한 예방과 치료적 개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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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긍정

자기자비, 부정자기자비와 대인관계문제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을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문제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 SNS중독경

향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긍정자

기자비와 대인관계문제간에서 순차적으로 매개한다.

연구문제 3.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부정

자기자비와 대인관계문제간에서 순차적으로 매개한다.

위의 연구문제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 1, 2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1 그림 2. 연구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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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내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대한 민감하고 쉽게 상처받는 소

심하고 수줍은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내면에는 과시적이고 웅대한 자기상

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강선희, 정남운, 2002).

본 연구에서의 내현적 자기애는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번안하고 타

당화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를 통해 측정된 점수

를 말한다.

나. SNS중독경향성

SNS중독경향성은 온라인상의 대인관계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금단 및 내

성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정소영, 김종남,

2014). 다만 SNS중독이라는 개념 및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고 현재에도

많은 학술적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의 SNS중독경향성은 정소영과 김종남(2014)이 개발 및 타당

화한 대학생용 SNS중독경향성 척도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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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자비

자기자비는 위협이나 고통을 피하지 않는 개념으로 자신의 고통을 회피

하지 않고, 그 고통에 마음을 열어, 친절한 모습으로 고통을 감소시키고 자

신을 치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Neff, 2003).

본 연구에서의 자기자비는 Neff(2003)이 개발하고, 김경의, 이금단, 조용

래, 채숙희, 이우경(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

(Korean Version of Self-Compa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또한 자기자비

를 Costa 등(2016)과 López, Sanderman, Schroevers(2016)이 제안한 모형

을 토대로 이민우, 임세라(2018)가 긍정자기자비와 부정자기자비로 구분한

점수를 말한다.

라.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기본적인 친화와 애정

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불편감과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

는 것을 의미한다(홍상황 등, 2002).

본 연구에서의 대인관계문제는 Horowitz, Rosenberg, Baer, Ureño와

Villaseñor(1988)가 개발하고, Alden, Wiggins와 Pincus(1990)이 대인관계

문제 원형 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 Circumplex Scale)

로 재구성한 것을 국내에서 홍상황 등(2002)이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 척

도 단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으로 보완하고 타당

화한 척도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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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SNS중독경향성,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1. 내현적 자기애

가. 내현적 자기애 개념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는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대한 민감하

고 쉽게 상처받는 소심하고 수줍은 모습을 대체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과

시적이고 웅대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는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

적 특성’을 통해 자기애는 여섯 가지 영역으로 자기개념,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 윤리와 규범 및 이상, 사랑과 성, 인지 양식에 결함이 있는 것을 살

펴볼 수 있다. 여기서 자기애(narcissism)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을

뜻하며, Ellis(1898)가 한 남성의 자기애를 다룬 사례를 ‘Narcissus-like’란

용어로 설명하면서 심리학 문헌에 처음 인용되었다. 이후 Freud(1953)가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로 향해져 자신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

하는 태도’로 정의하여 자기애를 정신분석의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Kohut(1971)은 자기애는 발달단계에서 양육자가 적절한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았을 때 아동은 취약해진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

고, 극복하려는 시도로 발달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아동이 욕구의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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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인하고 손상된 자신의 표상을 복구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방어기제로

내면에 자기애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자기애가 건강하게 발달되

면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자존감이 형성되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

면서 적응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손효진, 2016). 그러나 자기애가 손상

되면 실망감,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매우 불안정하며 쉽게 위험을 받

게 된다. 이에 따라 타인의 평가나 인정에 예민하고,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쉽게 분노를 느끼며 실패에 대한 과도한 좌절감을 느끼고 괴로워하

게 된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러한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와 내현적 자기애

(covert narcissism)로 구분하여 연구되고 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 이영

은, 박현주, 허창구, 2016; 홍이화, 2011; Akhtar & Thomson, 1982).

Akhtar와 Thomson(1982)에 의하면 외현적 자기애는 웅대한 자기상과 분

명한 특권의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에 대한 찬사

를 요구하며 타인의 비판과 거절에 대해서도 쉽게 분노하면서 상대방을 평

가 절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쉽게 상처받고, 수치심을 경험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기상이 손상될 만한 상황은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권석만, 한수정(2000)은 국내에서

타인의 비판과 반응에 대한 취약성과 민감성으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하여 그들의 말과 행동을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정의하

였다. 이애리(2018)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사랑으로 자신의 소중함이 타인

으로부터 다치지 않도록 내면에서 방어적으로 보이는 소심하고 과민한 성

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황예지(2020)는 자신감이 부족하여 타인의 평가에

대해 과도하게 예민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껴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갈

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외현적 자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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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웅대한 자기상과 특권의식, 취약하고 불안정한 자

존감 등의 자기애적 성향의 핵심적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니지만 부정과 억

압이라는 방어기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 다르다는 부분에서 차이

가 있다. 최근에는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병리적으로 작

용하여 역기능적이라는 보고가 이루어지면서(김은혜, 서수균, 2013; 홍서윤,

2014; Akhtar & Thomson, 1982; Miller & Campbell, 2008; Wink, 1991),

내현적 자기애를 중점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김효정, 2018; 고

종숙, 2016; 안혜림, 2019; 홍서윤,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변인으

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강선희, 정남운(2002)의 정의를 기반

으로 내현적 자기애를 타인의 반응과 평가에 민감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소심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에 존재하는 과시적이고 웅대한 자기상의 자

기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내현적 자기애 선행연구

최근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타인에게 드러낼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컨텐츠가 증가하면서 타인에게 보여지는 개인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이문선, 이동훈, 2014). 특히 문화와 사회적인 구조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대학생은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확인하고 타인에게 주목

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 수 있다(김지선, 이소연, 2018). 또한 취업, 자격

증, 시험 등 끊임없이 평가와 시험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거나 외부에서 부과된 기준에 의해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응적으로 발

달되면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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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내현적 자기애가 높으면 거절

이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내면의 웅대한

자기상으로 인해 적대적인 정서표현의 양가성을 가진다(김효정, 2018; 구현

경, 김종남, 2014; 박세란, 2004). 이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수동적,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당당하고 외향적으로 행동하나 과민하고 위

축되기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한수정, 2016), 대인관

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종숙, 2016; 이두류, 2018; 조성휘, 가요한,

2020).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회피의 수단 및 자기애에 대한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SNS를 과사용하면

서 SNS중독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대인관계

문제를 회피하고 자기애성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SNS를 사용하

게 된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정민, 2019; 황유나, 이정윤, 2020).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불안(한혜림, 2004), 부정적 자기개념(박세란,

2004), 분노(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조은영, 2012), 자기자비(고종숙,

2016; 김효정, 2018) 등과 같은 다른 여러 심리적 요인에도 영향을 준다고

연구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최근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요소들이 증

가하면서 타인에게 보여지는 개인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

라서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잘 받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또한 부

적응적으로 발달 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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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자비

가. 자기자비 개념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위협이나 고통을 피하지 않는 개념으로 ‘자

신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통에 마음을 열어, 친절한 모습으로 고통

을 감소시키고 자신을 치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Neff, 2003).

자비란 타인의 고통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를 회피하기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실패하거나 잘못한 사람도 비판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불완전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Neff, 2003). 그리고 이러

한 자비를 스스로에게 행하는 것을 자기자비라고 한다. Neff(2003)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자기친절, 자기판단, 보편적 인간성, 고립, 마음챙김 및 과잉

동일시으로 구성된 단일한 자기자비 척도로 1요인-하위 6요인 모형을 제

시하였다. Costa 등(2016)과 López 등(2016)은 1요인-하위 6요인 모형으로

구성된 단일한 자기자비보다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로 구성된 2요인

상관 모형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국내에서도 2요인 상관 모형을

지지하였으며(구도연, 정민철, 2016; 박한솔, 김은하, 신희천, 2020; 안태용,

강선모, 임혜경, 2021), 박한솔 등(2020)의 연구에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2요

인 상관 모형이 더 적합함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긍정자

기자비, 부정자기자비라는 용어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명칭하여 사용하고

있다(김다민, 이혜란, 2020; 김선아, 최윤정, 2020; 이민우, 임세라,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2요인 상관 모형에 기

반하여 자기자비를 긍정자기자비와 부정자기자비로 나누어 변인으로 설정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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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긍정자기자비는 정신병리와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 정신건강, 자기

수용, 자기개발과 관련되어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자기에게 자비

롭고 여유있는 대처를 함으로써 안전한 소속감과 따뜻함으로 위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안태용, 강선모, 임혜경, 2021, 이미선, 2021; Costa et al.,

2016; López et al., 2016; Neff, 2003). 하위요인으로는 자기친절, 보편적 인

간성, 마음챙김을 포함한다. 자기친절은 고난이나 실패에 직면했을 경우 스

스로를 혹독하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친절한

자세로 바라보는 것이다. 보편적 인간성은 모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지니

고 있는 공통적인 인간성에 대한 견해를 갖는 것이다. 이는 고난이나 실패

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고립감이나 소외

감을 느끼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다. 즉,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과 공통된 경험의 일부로 바라봄으

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다. 마음챙김은 현재 경험을

평정한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회피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며 직면하는 것이다(김다민, 이

혜란, 2020; Costa et al., 2016; López et al., 2016; Neff, 2003).

부정자기자비는 정신병리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

할 때, 자신을 비난하고 자비롭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불안감이나

방어와 관련된 위협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민우, 임세라, 2018; Costa et

al., 2016; López et al., 2016; Neff, 2003). 부정자기자비는 하위요인으로서

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를 포함한다. 자기판단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비난하고 자신을 탓하며 자신의 부정적인 면에 집착하는 것이다. 고립은

실패에 대한 경험을 오직 자신만이 겪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으로부

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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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에 압도되어 과도하게 동일시하

는 것이다(Neff, 2003). 이러한 요소들은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다르게 경험

되는 것이지만, 상호적으로 촉진하거나 서로를 발현되게 하는 관계를 이루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eff(2003), Costa 등(2016), López 등(2016), 이민

우, 임세라(2018)의 연구를 기반으로 긍정자기자비는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

하여 자비롭고 여유있는 대처로써 스스로 친절하게 대하고 위로를 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부정자기자비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비

롭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스스로 불안해하고 정서적 위협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자기자비 선행연구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기자비가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

향으로 치료적 개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조용

래, 2011). 실제로 자기자비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구 및 개발되어

임상 장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안혜림, 2019).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자비

가 높을 경우 주관적 안녕감을 더 많이 느끼고, 심리적 부적응을 감소시키

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박세란, 이훈진, 2013). 또한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 정서적으로 경각심이 적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불쾌한 피드백에 대해서도 평점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은정, 2014; 주승아, 2018). 반면에 자기자비가 낮은 사람

은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수용하는 것이 어려워 우울 등의 부정적

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조현주, 현명호, 2011).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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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기자비는 부정적인 상황을 겪은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현숙자, 2017),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

었다(박세란, 이훈진, 2015; 정영숙, 김수빈, 2014). 특히 자기자비는 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때 완충 역할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유

연화, 이신혜, 조용래, 2010),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은 대학생 집단의 우

울 감소와 사회적 유대감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경, 노

승혜, 조현주, 2017). 즉, 자기자비는 치료적 개입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대학생에게 자기자비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구 및 개발되

어 실제 장면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대학생의 우울 감소와 사회적

유대감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자기자비가 매개변인으로써 치료적 개입

에 활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자기자비는 상담 및 치료를 통해 심리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3. 대인관계문제

가. 대인관계문제 개념

대인관계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기본적인 친화와 애정

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불편감과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

는 것을 의미한다(홍상황 등, 2002).

개인의 삶에 있어서 대인관계문제는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성격과 정서, 행동 등은 대인관계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Sullivan(1953)는 개인의 성격은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신을 지키려는 욕구

와 불안을 해소하여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욕구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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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원활한 상호작용

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대인관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Sullivan(1953)는 대인관계문제란 적절한 대인 간 행동을 관리

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상호작용의 어려움이라고 정의하였고, Horowitz

등(1988)은 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후

대인관계문제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문제들로 인해 원만한 대

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도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이론에 기반하

여 정의를 하였다. 먼저 이형득(1992)은 대인관계는 둘 이상의 사람과의 상

호작용을 지칭하는 역동적이고 상호복합적인 관계라고 정의하였으며, 최선

남, 전종국(1997)은 부적응적 행동이 나타날 때 대인관계에서 문제와 고통

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김소형(2011)은 대인관계에서 상호보완

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여 불안이 유발되었을 경우,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

켜 적응하거나 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대인관계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선행연구의 정의들을 기반으로 대인관계문

제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데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등이나 소

외, 외로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대인관계문제 선행연구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성숙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전혜성, 홍구표, 2017). 더불어 이전에

맺었던 사회적 관계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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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8). 따라서 다른 연령대보다 대인관계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권석만, 200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인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원

활한 관계를 맺는다면 친밀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을 잘 충족시켜 심리사

회적 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신채영, 유순화, 윤경미, 2013). 하지만 애정욕구와 친밀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고립감, 스트레스, 우울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심리적 부적응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박경, 2003; Teyber, 2000). 즉, 대인

관계문제는 개인의 성격 및 행동의 역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홍서윤, 2014).

또한 최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인관계문제와 SNS중독경향성에 관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두 변인이 정적인 상관을 보고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김보경, 백용매, 허창구. 2016;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

2016). 신가영(2018)은 사회적 보상가설(social compensation hypothesis)로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적극적

으로 대안적인 온라인 관계 형성에 몰두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오프

라인에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

하는 개인은 보상적인 SNS 활동에 더욱 몰두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시기로

서 다른 연령대보다 대인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유지하게 되면서 다른 사

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경험

하게 된다.



- 18 -

4. SNS중독경향성

가. SNS중독경향성 개념

SNS중독경향성은 온라인상의 대인관계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금단 및 내

성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정소영, 김종남,

20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는 SNS를 소셜 네트위킹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로 온라인상에서 친구 및 동료, 지인 등의 인간관계

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게시한 콘텐츠를 단순

히 열람 및 관찰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의에 나타난

것처럼 SNS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대인관계의 유지

및 형성이 어려워졌는데 이를 보완해주고,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게 해주었

다. 이에 따라 SNS중독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SNS중독에 관한 정의

는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했다. 이는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주제로 선행

연구가 부족하며, 중독이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진단기준이 정립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Kuss & Griffiths, 2011). 이에 따라 Griffiths(2005)의 중독

에 대한 특징을 기반하여 설정한 명칭인 SNS중독경향성이라는 용어가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Griffiths(2005)은 현저성(salience), 기분 조절

(moodmodification), 내성(tolerance), 금단 증상(withdrawal syndrome), 갈

등(conflict), 재발(relapse)의 여섯 가지 특성이 있다면 중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특성들을 SNS 중독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먼저 현저

성은 SNS가 개인의 일상에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를 잡아 사고, 감정, 행동

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분 조절은 부정적 심리에 대한 대처전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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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SNS를 이용할 때 부정한 심리에서 벗어나 무감각해짐을 느끼는 것이

다. 금단 증상은 SNS를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하거나 불쾌한 감정이나 신

체적 특징으로 우울, 짜증, 손 떨림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갈등은 SNS에

시간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대인관계에 피해를 주거나, 일상생활에 있어 지

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발은 SNS 사용하는 것을 잠시 통제

해도 결국 다시 SNS에 지나치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러한 특성이 SNS를 이용하면서 나타난다면 SNS에 대한 중독 현상을 나

타난다고 보았으며(이정희, 김호영, 강정석, 2017),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SNS중독경향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정소영, 김종남, 2014; 조성

현, 서경현,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소영, 김종남(2014)의 정의를 기반으로 SNS중독

경향성이란 SNS에 과몰입하게 되면서 금단이나 내성 증상을 경험하게 되

고, 이에 따라 일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SNS중독경향성 선행연구

최근 20대 대학생들의 SNS이용률은 95.9%로 다른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SNS는 정보 및 관심

사 공유,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 선택적 개성표현 등이 가능하며, 시간 및

공간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대학생에게는 매력적인 수단이 된다.

하지만 SNS이용률이 증가하면서 과사용에 따른 중독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하였고(김선미, 서경현, 2015), 회피의 수단으로 SNS중독경향성이 대두되

고 있다(김성수, 2021; 우수지, 202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NS중독경향성이 다양한 심

리적 요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불안, 우울, 사회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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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과 같이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내고(이인숙, 조주

연, 2012), 자기자비, 사회적지지 등의 긍정적인 요인과는 부적상관을 보였

다(이두류, 2018). 또한 SNS중독경향성은 대인관계문제와도 유의한 관계성

을 보였으며(오윤경, 2012), 서푸르나(2020)는 부모 애착, 또래 애착, 내현적

자기애, 소외에 대한 두려움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의 SNS이용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

해 높은 편으로 이에 따라 SNS중독경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SNS중독경향성은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이 있으며, 대체로 부

정적인 심리적 요인과는 정적상관을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5. 변인들 간의 관계

가.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기애적 성향을 적절한 수준으

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중독 행위로 표출될 수 있다(조성현, 서경

현, 2013). SNS는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의사소통과 관계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매체이다. SNS는

자신의 원하는 모습만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긍정적 피드백을 실

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대학생에게 SNS

는 현실에서 결핍된 욕구 충족이 되면서 매력적인 활동이 되기도 하고, 다

른 방향성으로 현실의 어려움에서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도피처로서 SNS

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점 선택적이고 통제 가능한 SNS상

의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SNS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고, 결국 SNS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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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경향성을 나타나게 한다(조성현, 서경현, 2013).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내

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나.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및 SNS중독경향성의 관계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자비가 내현

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의 부정적인 정서를 전반적으로 바꾸는데 효과

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안혜영,

2016).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가 부적상관을 나타낸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는데(김민서, 2018; 고종숙, 2016; 이두류, 2018), 이러한 사실을 통

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대학생이 고통이나 실패 같은 부정적인 상

황에서 분노,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할 때 자기자비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현

실을 수용하고 스스로에게 관대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

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SNS중독경향성이 나타

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조성현, 서경현, 2013).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류경희와 홍혜영(2014), 조

성현과 서경현(2013)의 선행연구가 지지한다.

종합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은 부정적인 상황을 경

험할 때 분노,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함몰되면서, 회피의 수

단으로 SNS중독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자기자비가

치료적 개입으로 활용된다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지닌 대학생이 부정적

인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스스로 관대해짐에 따라 심리적 증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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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게 되고, 결국 SNS에 의존하여 과사용하는 빈도가 감소할 것을 예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내현적 자기애

와 SNS중독경향성 사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SNS

중독경향성을 낮출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 및 SNS중독경향성의 관계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잘 기울이고, 공감을 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면에 불편한 감정

이 생기는 것을 억제한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대인관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권석만, 한수정, 2000).

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고

(최인선, 2013),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김여량,

2013).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의 경우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대인관계에서도 적대적이며 수동적으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강연우, 2004). 하지만 한편으로는 웅대한 자기상으로 인해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대인관계에서 당당하고 외향적이나 과민

하게 반응하는 불안정한 양상이 나타나면서(한수정, 2016), 대인관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에서 높은 정적상관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고종숙, 2016; 조

한익, 서은경, 2016; 최지영, 이영순, 2014). 그리고 높은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부적응적 성격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이 높으며

(서나리, 2011), 대인관계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순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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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수동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과민하고 위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

서 역기능적인 행동 패턴으로 대인관계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은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에 용이한 SNS에 집착하게 되면서 SNS중독경

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가 제시되었다(오윤선, 최아람, 2017; 정

수인, 2014). 즉,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좌절된 욕구

를 SNS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며, 이에 SNS중독경향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오누리(2018)는 대인관계문제가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고하였고, 대인관계가 냉담하거나 배타적인 성

향의 대학생들이 휴대전화 중독성이 크다는 연구가 제시되었다(한승수, 오

경수, 2006). 또한 다양한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다는 박지선(2010)의 연구 등을 통해서도 대인관계문제를 지닌 대학생이

대인관계에서 얻지 못하는 만족감을 SNS를 통해서 대리적으로 충족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지닌 대학생은 SNS중독경향성을 경험

할 수 있으며, 매개변인으로 대인관계문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수준의 대학생은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기 쉽고, 이에 따라 회피 및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SNS중독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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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 및 SNS중독경향성

의 관계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대학생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상처받는 취약성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회피하

는 방식에서 여러 부적응적 문제가 경험하게 된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대학생은 대인관계에서 좌절된 욕구를 SNS를 통해 해소하면서 SNS중독

경향성을 경험한다(정구철, 문종호, 2015; 조성현, 서경현, 2013).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높으면 부

적응적 성격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나타난다(서나리, 2011). 또한

일상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고, 가까운 사람과의 친밀함 형성

에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이인숙, 조주연, 2012). 이를 통

해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

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가 정적

상관을 보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박진숙, 2007; 유경자,

2017).

또한 SNS중독경향성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외로움, 우울,

불안 등 개인내적인 변인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정구철, 문종호, 2015; 오

윤경, 2012; 최인선, 최한나, 2013). 선행연구에서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

어 하는 욕구는 강하지만 타인의 비판과 평가에 민감하며 자존감은 낮은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면대면으로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 것보다

SNS상에서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 것이 부정적 피드백을 피할 수 있어

SNS중독경향성을 높인다고 보았다(윤은초, 김정민, 한아름, 2017). 김선미

(2014)의 연구에서는 현실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다른 행동이나 물질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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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은 낮은 SNS 중독 경향성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성요안나, 현명호(2016)의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는 SNS중독경향성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SNS중독경향성의 치료적 개입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성격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상담 및

치료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단기간만의 치료적 성과를 얻기 어렵다(김시

원, 박경, 2012). 따라서 치료적 개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변인을 밝

히는 것이 필요하면서 자기자비가 SNS중독경향성에 대해서 중요한 변인

으로 주목되었다(안혜림,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 경향성의

치료적 개입으로서 자기자비의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자기자비는 SNS중독경향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성요안나, 현명호, 2016; 안혜림, 2019). 즉,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친절하게 대할수록

SNS중독경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이 실망감이나 실

패 상황을 경험했을 때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SNS중독경향성과 부적 영향이 있다고 한다(김선미, 2014; 성요안나, 현명

호, 2016; 안주희, 2015).

종합해보면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와 SNS중독경향성은

서로 유의미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변인들에 대한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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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방 법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측정

도구, 자료분석 순으로 기술하였다.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C시, U시, Y시 4개의 시도를 중심으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코로나

19 감염에 대비하여 2021년 9월 06일부터 9월 26일까지 온라인 폼(form)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총 320명이 응답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를 제외한 후 310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온라인 면담을 통해서 설문의 목적과

실시방법을 설명하였다. 그 후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설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안내사항을 전달하였다. 설문조사는

평균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지역

B시 177 56.9

C시 62 20.2

D시 61 19.7

U시 10 3.2

성별
남 148 47.7

여 162 52.3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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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148명(47.7%), 여학생 162

명(52.3%)이었고, 학년 분포는 1학년 62명(19.9%), 2학년 65명(20.9%), 3

학년 74명(23.8%), 4학년 109명(35.4%)이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이 SNS

를 이용한 기간은 1년 미만이 13명(4.2%), 1년 이상 2년 미만이 41명(13.

2%), 2년 이상 3년 미만이 37명(11.9%), 3년 이상 4년 미만이 41명(13.2%),

4년 이상이 178명(57.5%)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이 281명(90.4%)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페이스북이 112명

(36%), 트위터 27명(8.7%), 블로그 19명(6.1%), 틱톡 16명(5.1%)로

나타났다.

학년

1학년 62 19.9

2학년 65 20.9

3학년 74 23.8

4학년 109 35.4

SNS

이용기간

1년 미만 13 4.2

1년 이상 2년 미만 41 13.2

2년 이상 3년 미만 37 11.9

3년 이상 4년 미만 41 13.2

4년 이상 178 57.5

주로

이용하는

SNS

블로그 19 6.1

인스타그램 281 90.4

트위터 27 8.7

틱톡 15 5.1

페이스북 112 36

전체 3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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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가. 내현적 자기애 척도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 및 타당화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으로는 목표 불안정(9

문항), 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 및 자기중심성(9문항), 과

민 및 취약성(10문항), 소심 및 자신감 부족(8문항)의 5개 요인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강선희

와 정남운(2002)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표 2와 같이 .92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목표불안정 5, 15, 20*, 23, 29, 30, 37*, 42, 44 9 .92

인정욕구/거대자기 2, 6, 7, 13, 17, 24, 33, 38, 43 9 .78

착취/자기중심성 4, 9, 11, 12, 16, 22, 27, 35, 45 9 .77

과민/취약성 3, 8, 10, 14, 19, 25, 26, 31, 36, 40 10 .86

소심/자신감부족 1, 18, 21, 28, 32, 34*, 39, 41 8 .82

전체 45 .92

주. *표는 역채점 문항

표 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29 -

나. SNS중독경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SNS중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소영과 김종남(2014)

이 개발 및 타당화한 대학생용 SNS중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Likert식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까

지)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으로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7문항), 몰입 및 내성(7문항), 부정정서의 회피(5문항),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5문항)의 4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중

독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소영, 김종남(2014)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2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표 3과 같이 .94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4, 10, 14, 17, 20, 22, 24 7 .87

몰입 및 내성 1, 5, 9*, 15, 18, 21, 23 7 .81

부정정서의 회피 3, 8, 11, 16, 19 5 .84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2, 6, 7, 12, 13 5 .82

전체 24 .94

주. *표는 역채점 문항

표 3. SNS중독경향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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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자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를 측정하기 위해 Neff(2003)가 개발하고 김경의

등(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Korean version of

Self-Compa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총 26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으로는 자기친절(5문항), 자기판단(5문항),

보편적 인간성(4문항), 고립(4문항), 마음챙김(4문항), 과잉 동일시(4문항)의

6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민우, 임세라(2018)의 연구에서는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의 점수 합이 높을수록 긍정자기자비 수준이 높고,

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부정자기자비 수준이 높

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경의 등(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90이었다. 그리고 이민우, 임세라(2018)의 연구에서 보고

된 내적 일치도는 긍정자기자비 .91, 부정자기자비 .91이였고 전체 신뢰도

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표 4와 같이 긍정자기자비는 .72, 부정자기자

비는 .86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긍정

자기자비

자기친절 5, 12, 19, 23, 26 5 .74

보편적 인간성 3, 7, 10, 15 4 .71

마음챙김 9, 14, 17, 22 4 .73

부정

자기자비

자기판단 1*, 8*, 11*, 16*, 21* 5 .84

고립 4*, 13*, 18*, 25* 4 .81

과잉 동일시 2*, 6*, 20*, 24* 4 .73

전체 26

주. *표는 역채점 문항

표 4. 자기자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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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인관계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등(1988)이 개발

하고, Alden 등(1990)이 재구성한 것을 국내에서 홍상황 등(2002)이 대인관

계문제검사 원형척도 단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으로 보완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으로는 비주장성(5문항), 과순응성(5문

항), 자기희생(5문항), 지배통제(5문항), 자기중심성(5문항), 과관여(5문항),

냉담(5문항), 사회적 억제(5문항)의 8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홍상황 등(2002)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표 5와 같이 .94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비주장성 1, 3, 5, 11, 16 5 .88

과순응성 14, 23, 34, 37, 39 5 .83

자기 희생 20, 24, 25, 32, 40 5 .78

지배통제 19, 21, 27, 30, 33 5 .76

자기중심성 6, 7, 10, 13, 22 5 .85

과관여 26, 28, 29, 35, 38 5 .74

냉담 2, 8, 9, 15, 18 5 .82

사회적 억제 4, 12, 17, 31, 36 5 .87

전체 40 .94

표 5.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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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SNS중독경향성, 긍정자기자비,

부정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0과

SPSS MACRO PROCESS 3.5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

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 변인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았고, 연구 변인들 간의 Pearson

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회귀식의 모수들을 추정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개발한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하였다. PROCESS는 다양한 조절모형 및 매개

모형을 나타내는 총 76개의 모형들이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동시에

여러개의 회귀분석이 가능하며, AMOS 프로그램과 달리 추가적인 모형을

제시하지 않아도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섯째, Hayes(2013)가 제안한 매개 모형의 절차에 따라 매개변인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

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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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과

이 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자

기자비와 대인관계문제를 매개하여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 문제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내현적 자기애, SNS중독경향성, 긍정자기자비,

부정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내현적 자기애 122.59 23.80 .10 .05

목표불안정 24.40 7.90 .30 -.51

인정욕구/거대자기 28.63 5.76 -.21 .72

착취/자기중심성 20.11 5.79 .57 .98

과민/취약성 26.31 7.71 .07 -.43

소심/자신감부족 23.08 6.18 .02 -.39

SNS중독경향성 18.35 13.95 .82 .14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4.92 4.57 .79 -.06

몰입 및 내성 6.35 4.39 .69 .04

부정정서의 회피 3.92 3.55 .78 -.20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3.17 3.24 1.12 .87

표 6.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N=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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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하위요인들의 왜도값은 -.23∼.49로 나타

났고, 첨도값은 -.42∼.49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변인 및 하위요인들의 왜

도와 첨도 값이 Curran, West와 Finch(1996)가 제시한 왜도<±2.0, 첨도

<±7.0 값 범위 내에 존재하므로 정규성 분포 형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자기자비 28.33 7.68 -.23 .15

자기친절 9.94 3.66 -.02 -.14

보편적 인간성 8.95 2.30 -.08 .01

마음챙김 9.44 2.90 -.33 .34

부정자기자비 28.25 10.53 -.10 -.42

자기판단 10.99 4.65 -.06 -.73

고립 9.93 3.73 -.27 -.53

과잉 동일시 7.34 3.56 .08 -.31

대인관계문제 32.45 18.02 .49 .46

비주장성 4.97 3.72 .48 -.49

과순응성 4.96 3.55 .41 -.53

자기 희생 6.31 3.37 .35 -.46

지배통제 2.59 2.49 1.01 1.32

자기중심성 2.49 2.75 1.21 1.73

과관여 4.74 3.08 .65 .26

냉담 3.51 3.29 .71 -.20

사회적 억제 3.95 3.44 .6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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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SNS중독경향성, 긍정자기자비, 부정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서 제시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긍정자기자비(r=-.24, **p<.01)와 부정자기자비(r=-.76, **p<.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문제(r=.71, **p<.01), SNS중독경향성(r=.40, **p<.0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자기자비의 경우 부정

자기자비(r=.39, **p<.01)와 SNS중독경향성(r=.02, **p<.01) 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 대인관계문제(r=-.16, **p<.01)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자기자비의 경우

대인관계문제(r=-.60, **p<.01)와 SNS중독경향성(r=-.34, **p<.01)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대인관계문

제와 SNS중독경향성(r=.39, **p<.0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1 2 3 4 5

1 내현적 자기애 -

2 긍정자기자비 -.24** -

3 부정자기자비 -.73** .39** -

4 대인관계문제 .71** -.16** -.60** -

5 SNS중독경향성 .40** .02** -.34** .39** -

**p<.01

표 7.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N=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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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귀분석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긍정자기자비, 부정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가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NS중독경향성을 준거변인으

로 하고 그 외 관련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과 같이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는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F= 56.82, p<.001으로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으며, SNS중독경향성의 통계적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긍정자기자비는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대학생의 부정자기자비는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F= 40.83, p<.001으로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

의성이 검증되었으며, SNS중독경향성의 통계적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는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이러한 결과는 F= 54.96, p<.001으로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으며, SNS중독경향성의 통계적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 t R2 ∆R2 F

SNS
중독경향성

내현적
자기애

.23 .03 .40 7.54*** .15 .15 56.82***

긍정
자기자비

.04 .10 .02 .38 .00 -.00 .14

부정
자기자비

-.45 .07 -.34 -6.39*** .12 .11 40.83***

대인관계
문제

.30 .41 .39 7.41*** .15 .15 54.95***

***p<.001

표 8.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 (N=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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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개효과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긍정자기자비와

부정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가. 내현적 자기애와 SMS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긍정자기자비와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효과와 긍정자기

자비와 대인관계문제를 통제한 후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 t LLCI ULCI F R2

SNS
중독
경향성

내현적
자기애

.23 .03 .40 7.54*** .17 .29 56.82*** .16

내현적
자기애

.25 .03 .42 7.92*** .19 .31

31.43*** .17
긍정
자기자비

.22 .10 .12 2.29* .03 .41

내현적
자기애

.16 .04 .27 3.62*** .07 .24

24.40*** .19
긍정
자기자비

.22 .10 .12 2.27* .03 .41

대인관계
문제

.17 .06 .22 2.96** .06 .28

*p<.05, **p<.01, ***p<.001

표 9.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긍정자기자비와 대인

관계문제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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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와 같이 1단계, 내현적 자기애는 SNS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정적영향

(=.40, p<.001)을 주었고, 설명력은 16%로 나타났다. 2단계, 내현적 자기

애(=.42, p<.001)와 긍정자기자비(=.12, p<.05)는 SNS중독경향성에 유의

한 정적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17%로 나타났다. 3단계, 예측변인인 긍

정자기자비(=.12, p<.05)와 대인관계문제(=.22, p<.01)는 준거변인인

SNS중독경향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자기자비와 대인관계문제를

통제했을 때 내현적 자기애(t=3.62, p<.001)는 1단계에서의 내현적 자기애

(t=7.54, p<.001)보다 SNS중독경향성에 대한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매개변인인 긍정자기자비와 대인관계문제를 통제되었을 경우 내현적

자기애의 효과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긍정자기자비와 대인관계문제는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부정정자기자비와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효과와 부정자기

자비와 대인관계문제를 통제한 후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 t LLCI ULCI F R2

SNS
중독경향성

내현적
자기애

.23 .03 .40 7.54*** .17 .29 56.82*** .16

표 10. 내현적 자기애와 SMS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부정자기자비와 대인

관계문제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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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과 같이 1단계 내현적 자기애는 SNS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정적영향

(=.40, p<.001)을 주었고, 설명력은 16%로 나타났다. 2단계 내현적 자기애

(=.32, p<.001)와 부정자기자비(=-.10, p=.23)는 SNS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단계 예측변인인 부정자기자비(=-.07, p=.38)와

대인관계문제(=.21, p<.01)는 준거변인인 SNS중독경향성에 대인관계문제

만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자기자비와 대인관계문제를 통제했을 때 내

현적 자기애(t=2.05, p<.05)는 1단계에서의 내현적 자기애(t=7.54, p<.001)보

다 SNS중독경향성에 대한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매개변인인 긍정자기자비와 대인관계문제를 통제되었을 경우

내현적 자기애의 효과가 크게 감소하여 SNS중독경향성에 부분매개하지만

부정자기자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3, 4와 같다.

SNS
중독
경향성

내현적
자기애

.19 .05 .32 3.95*** .09 .28

29.18*** .16

부정
자기자비

-.13 .11 -.10 -1.20 -.34 .08

내현적
자기애

.11 .05 .19 2.05* .00 .22

22.63*** .18012-.31-.89-.07.11-.10
부정

자기자비

.28.052.86**.21.06.16
대인관계
문제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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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자비를 거처 대인관계문제를 지나 SNS중

독경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위하여 재추출한 표본수는 Hayes(2013)가 제안한 10,000

번으로 설정하였고,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신뢰

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서 0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간접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이다.

.

경로 B S.E.
95%신뢰구간

lower upper

내현적 자기애→긍정자기자비→SNS중독경형성 -.02 .01 -.04 -.00

내현적 자기애→대인관계문제→SNS중독경형성 .09 .04 .02 .16

내현적자기애→긍정자기자비→대인관계문제→SNS중독경형성 .07 .04 .00 .15

내현적자기애→부정자기자비→대인관계문제→SNS중독경형성 .12 .05 .03 .21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수는 10,000번

표 11.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Bootstrapping 결과

그림 3. 최종 연구모형 1 그림 4. 최종 연구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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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표 11을 살펴보면 첫째, 내현적 자기애가 긍정자기자비를 지나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경로가(B=-.02, 95%신뢰구간 -.04∼-.00) 신뢰구

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애

가 높으면 긍정자기자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SNS중독경향성으로 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를

지나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경로가(B=.09, 95% 신뢰구간 .02∼.16) 신

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으면 대인관계문제가 생겨 SNS중독경향성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긍정자기자비를

거처 대인관계문제를 거처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경로가(B=.07, 95%

신뢰구간 .00∼.1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 그리고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자기자비를 거처 대인관계

문제를 거처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경로가(B=.12, 95% 신뢰구간 .03

∼.21)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높으면 자기자비가 잘 되지 않아 대인관계문제

가 생겨 SNS중독경향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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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기자

비와 대인관계문제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내현적 자

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SNS중독경향

성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

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 간 관련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선미, 서경현, 2015;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

2016; 조성현, 서경현, 2015). 즉,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대학생은 웅대한

자기상과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SNS를 통해 충족시키면서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긍정자기자비, 부정자기자비와의 관계에

서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

을수록 자기자비의 수준이 낮다는 김민서(2018), 안혜림(2019), 이두류

(2018)의 연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성주(2014), 이강애(2017)의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자비 수

준이 낮다는 연구들(김민서, 2018; 윤수안, 2017)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이

러한 결과는 외부의 자극과 부정적인 자극에 취약한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

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셋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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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관이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평가에 민

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적대심과 분노를 쉽게

경험하게 되고, 대인관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러한 결과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고종숙(2016)의 연구와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김효정(2018), 이동훈과 조영재(2013), 홍서윤(2014)의 연구가 이

를 뒷받침한다.

넷째, 대학생의 긍정자기자비와 부정자기자비는 대인관계문제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자기자비가 낮아지게 되면 대인관

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자신이 자기에 대한 인정과 지지

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을 때 욕구가 원만하게 충족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결함에 초점을 두면서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위축

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인관계문제를 겪게 되면서 일

상에서도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

구와 일치한다(박세란, 이훈진, 2015; 이두류, 2018; 이은지, 서영석, 2014).

다섯째,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SNS중독경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문제와 SNS중독경향성이 정적으로 유

의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보경, 백용매, 허창구, 2016; 김유

연, 2019; 김혜민, 2017; 오누리, 2018; 전혜성, 홍구표, 2017). 이러한 결과

는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보상적으로 SNS에 몰두하면서 불충

족된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를 채우게 되고, 결국 과몰입으로 SNS중독경

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다른 연령대보다

대인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유지하게 되면서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이

기 때문에 SNS중독경향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긍정자기

자비와 대인관계문제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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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아지게 되면 긍정자기자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대인관계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

가 부분매개를 한다는 임도윤(2017), 장윤지(2016)의 연구와 자기자비가 부

분매개한다는 안혜림(2019)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대학생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쉽게 상

처를 받는 취약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비난하고 여유롭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낮은 긍정자기자비 성향을 보이면서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욕구 충족 및 회피의 수단으로 SNS를 과이용하게 되

면서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부정

자기자비와 대인관계문제는 순차적으로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자기자비를 매개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한수정(2016), 권석만(2006), 고종숙(2016)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기친절의 태도

를 낮춰 정서를 표현하며 양가적인 태도를 통해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안혜림, 2019; 이두류, 2018, 이민우, 임세라, 2018). 즉, 내현적 자기애

가 높은 대학생의 경우에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향성으로 불안감이나 방어

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 자기에게 친절하고 여유있는 대처가 부족함

에 따라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인관계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에서 부정자기자비는

SNS중독경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은 자기애적

욕구의 결핍과 자신을 수용하는 태도를 내면화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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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비난하는 경향성이 습관화되어 있다. 이는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대인관계문제를 발생시키고, 결핍된 욕구의 충족 및 회피의 수단으

로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때 자기자비 성향에서

긍정자기자비 태도를 높이게 되면 스스로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능력이 향

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오프라인에서 대

인관계를 적절하게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대인관계문제가 감소

하게 되면서 SNS중독경향성도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수단으로 긍정자기자비

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이 긍정자기

자비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

을 감소시켜 대인관계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접근을 통해 긍정자기자비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자비가 매개변인으로 사용될 때 보

통 자기자비를 단일한 요인으로써 사용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2요인 구조로써 긍정자기자비와 부정자기자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특히 긍정자기자비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최소화시켜주

거나 SNS중독경향성을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SNS중독경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NS중독경향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증가하는지를 연구함으로

써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SNS중독경향성을 SNS를 이용한 기간 및 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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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SNS 종류를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보았다. 후속연

구에서는 세부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

와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기

자비를 긍정자기자비와 부정자기자비로 나뉘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러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이에 변인들 간의 관계

를 재확인하고, 변인들과 자기자비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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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대인관계문제의 순차적 매개효과

이 수 빈

부경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천 성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기

자비와 대인관계문제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31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SNS중독경

향성,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수집된 310

부의 설문지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변인들의 매개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SPSS 21.0과 SPSS MACRO PROCESS 3.5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다. 둘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긍정자기자비, 부정자기

자비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다. 셋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다. 넷째, 대학생의 자기자비와 대인관계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다. 다섯째, 대인관계문제와 SNS중독경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다. 여섯쨰,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긍정자기자비와 대인관계문제가 순차적으로 매개한다. 마지막

으로,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부정자기자비와 대인

관계문제는 순차적으로 매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가 높을수록 긍정자기자비를 낮아져 대인관계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대학생, 내현적 자기애, SNS중독경향성,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



- 59 -

부록 1.

내현적 자기애 척도

※ 일상생활에서 문항과 같이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 바랍니다.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2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

기를 바란다.

3 비판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

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5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

려보고 싶다.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

다.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 올 때에 때때로 짜증

이 난다.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

다.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

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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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

하거나 공감해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

고 귀찮다.

13
나는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

기를 바란다.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15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16 속기보다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17

나는 내게 부족한 것(예를 들면, 외모나 돈, 혹은 능

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난다.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도 나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22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

고 있다.

2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기를 바란다.

25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2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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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

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잘 띄

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29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30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

다.

31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이다.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좀 더 알아주지 않는

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35 나는 나에게 득이 될 때만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종종 매우 외롭

고 불편하다.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주었으

면 좋겠다.

39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40
요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41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

이 든다.

4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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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자기자비 척도

※ 일상생활에서 문항과 같이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 바랍니다.

문 항

거

의

아

니

다

조

금

그

렇

다

보

통

이

다

자

주

그

렇

다

매

우

자

주

그

렇

다

1
나는 나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

2
나는 기분이 처질 때, 잘못된 모든 일을 강박적으로

떠올리며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3

나는 상황이 나에게 좋지 않게 돌아갈 때, 그러한

어려움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여긴다

4
나는 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동

떨어진 기분이 든다.

5
나는 마음이 아플 때,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

6
나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를 하면,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7
나는 기분이 축 처지고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 세상

에는 나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정말로 힘들 때는, 나 자신을 더욱 모질게 대

하는 경향이 있다.

9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

는, 감정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10

나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도 그러한 부족감을 느낄 거라는 생각을 떠올리려고

애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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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는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견디기

가 어렵다.

12
나는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내게 필요한 돌

봄과 부드러움으로 나를 대한다.

13
나는 기분이 쳐져 있을 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4
나는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상황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15
나는 내가 겪은 실패들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로 보려고 노력한다.

16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의 어떤 면들을 보

면, 스스로를 비난한다.

17
나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그 상황

을 가급적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고 한다.

18

내가 정말로 힘들게 애를 쓰고 있을 때, 다른 사람

들은 틀림없이 나보다 더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9
나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20
나는 어떤 일로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 내 감

정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다.

21
나는 고통을 겪을 때는 나 자신에게 약간 냉담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22
나는 기분이 처질 때면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갖고

내 감정에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23 나는 나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에 대해 관대하다

24
나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크게 부풀려

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5
나는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나 혼자만 실패

한 기분이 든다.

26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해

하고 견디어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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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대인관계문제 척도

※ 대인관계에서 문항과 같이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 바랍니다.

문 항

극히

드물

게

(1일

이하)

가끔

(1일

-

2일)

자주

(3일

-

4일)

거의

대부

분

(5일

-

7일)

1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어렵다.

2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3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요구일지라도 하기 어렵다.

4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5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힘들다.

6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기

가 어렵다.

7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8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9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10 다른 사람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기가 어렵다.

11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2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려워한다.

13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하기가

어렵다.

14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5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16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다.

17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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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

19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20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다.

21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많다.

22 누가 나에게 의지할 때 받아주기 싫다.

23 너무 잘 속는 편이다.

24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애쓴

다.

25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

다.

26 너무 존경받고 싶어 한다.

27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자주 조

종하거나 이용한다.

28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참견하고 싶어

진다.

29 친한 사람에게 너무 매달린다.

30 의견 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

31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32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면 도와주려고 너무

나선다.

33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한다.

34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35 늘 주목받고 싶어 한다.

36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긴장한다.

37
뚜렷한 주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끌려 다

닌다.

38 다른 사람의 험담을 너무 많이 한다.

39 다른 사람에게 자주 이용당한다.

40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라고 자책

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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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SNS중독경향성 척도

※ SNS를 사용하면서 평소 문항과 같이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표

시 바랍니다.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SNS를 생각하거나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많은 시

간을 보낸다.

2
SNS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 외롭

거나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한다.

3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를 잊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4
SNS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시간 또는 업무 시

간에 잔다.

5 최근 SNS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6 SNS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짜증이 난다.

7
SNS를 하는 동안만큼은 나 자신이 인정을 받는다고

느낀다.

8 무력감 또는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9 SNS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10 SNS 사용 시간을 줄이지 못해 후회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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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초조함 또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다.

12 SNS를 하는 동안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13
SNS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는 즐거움 또는 재미를

잃는다.

14 SNS 때문에 취미, 여가생활, 운동을 덜 중요시한다.

15
SNS에서 타인의 댓글을 보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

다 수시로 확인한다.

16 개인적 문제를 잊기 위해 SNS를 한다.

17
SNS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이 나의 일 또는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8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SNS를 하며 보낸다.

19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SNS를 한다.

20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번번이 SNS를 하게 된다.

21 SNS를 하고 싶은 충동을 점점 더 많이 느낀다.

22
SNS로 인해 오프라인에서의 다른 활동에 대한 흥미

가 감소했다.

23
길을 걷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중에도 끊임없이

SNS를 한다.

24
SNS로 인해 원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잠들거나 잠

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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